
◈ 한국 화학산업 미래는 있는가? …ⅩⅩ

화학-제약 협력은 시대적 흐름

유럽이제약분야에서미국을따라잡기위해발벗고나선것은 어제오

늘의일이아니다. 또2 0 0 0년대들어서면서미국-유럽의제약각축전이

한층가열되고있다는점도이미알고있는사실이다.

European Commission이2 0 0 1년 7월 신약 승인기간 대폭단축 및

규제완화를 포함한 신약 승인과정을 전면 개편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E C는 신약승인기간을1 8개월에서약 9개월로단축하는것과함께소

비자에대한의약품광고제한을완화하기로결정했는데, 미국의신약승

인기간이 약 1 7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퇴조하고 있는 유럽 제약산업에

엄청난변화가일어날것이확실하다.

신약승인기간단축은세계적의약기업들이미국대신유럽에많이투

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대표적의약·식품 규제기관인 미국

식품의약국( F D A )의지위를크게위협함은물론, 미국으로몰리던한해수백억달러에달하는의약품연구개발자금을유럽으로

끌어올수있을것으로보이고있다.

E C가 신약승인기간을단축할수밖에없는것은2 0 0 0년 유럽의의약분야R&D 투자액이1 9 9 0년에비해2배증가에그친

반면, 미국은2 0 0억달러로5배늘어났다는점에서도잘 나타나있다. 특히, 유럽산의약품의세계시장점유율은1 9 9 0년 3 2 %

에서2 0 0 0년 2 2 %로급락한반면, 미국산은3 1 %에서4 3 %로급상승했다.

국내제약기업은어떠한가? 2000년3 0대 제약기업의매출액대비R&D 투자비율은5 . 6 %에불과했고, 투자액또한쥐꼬리

수준이다.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 G C I로 4 3 . 8 7 %를 기록했고 제일제당 10.03%, 경보화학 9.49%, 녹십자

6.48% 순이며, R&D 투자비역시L G C I가4 4 0억원으로수위를지켰고제일제당1 6 7억원, 녹십자1 5 8억원, 종근당1 3 0억원,

동아제약1 2 5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3 0대제약기업의 총매출액은1 9 9 9년 3조1 7 6 9억원에서2 0 0 0년에는11.24% 증가한3조5 3 4 0억원, R&D 투자비는1 9 9 9

년 1 5 6 4억원에비해26.08% 늘어난1 9 7 2억원을기록했다. 총매출액대비R&D 투자비율은5 . 5 8 %로 1 9 9 9년 4 . 9 2 %보다

0.66%p 상승했다.

2 0 0 1년 R & D투자도비슷하다. 30대제약기업의2 0 0 1년 R & D투자비는매출4조5 6 9억원의5 . 8 9 %인 2 3 9 0억원에불과했으

나, 그것도2 0 0 0년매출액3조5 3 4 0억원중 5 . 5 8 %인1 9 7 2억원을투자한것에비해20% 이상증가한것이다. 그러나3 0대제약

기업의R & D투자비는G l a x o S m i t h K l i n e의1년 R & D투자비5조원에비하면5 %에 불과한수준이고, 매출액역시비교대상이

되지않고있다.

따라서화학기업들이제약및생명공학사업에 적극참여하는것은당연지사일것이다. 수백조원에달하는제약시장을미국

및 유럽에다 빼앗기고있을 수만은없는노릇이고, 국내제약기업들이소분과물장사에길들여진틀을한꺼번에 벗어날수없

기 때문이다. 또순수제약기업만으로는제약산업발전에한계가있고, 화학기업과제약기업이협력하면서공존하는것도이미

세계적흐름이다.

대표적인Multi-National 화학기업인BASF, Bayer, Dow Chemical, DSM,  그리고Degussa, Rhodia 등이의약품원료

공급을매개로제약분야에참여하고있고, 최근들어서는바이오기업과연계해R & D를강화하거나의약품생산에직접나서고

있다. 제약분야의발전가능성이그만큼크다고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L G C I를비롯해제일제당, 삼성정밀화학, 대상, 삼양사등이화학산업에서제약으로발을들여놓은상태이고, 화학

제약기업의R&D 투자액및 투자비율( 2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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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기반으로원료의약품생산은물론의약완제품생산을확대하고있다. 제약기업입장에서는힘겨운경쟁자를만나별로

반가울것이없겠지만국가적으로는참으로다행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화학기업과제약기업이경쟁하면서협력하는새로운틀이마련돼야 하고, 그렇게된다면한국제약산업도희망이없는것은

결코아닐것이다.

화학과제약의만남, 그자체만으로도한국화학산업의미래를밝게하고있다.


